
 

성경공부방 어린이 사역 

프놈펜 도시빈민 지역에서 성경 공부방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 말씀과 찬양을 가르치

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. 집 안에 재봉틀을 놓고 봉제일을 하며 살아가는 가정의 아이들이 오는

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려운 형편으로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봉제일을 가르치는 가정들입니다. 

이 아이들에게 성경과 찬양을 가르치고 글자교육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마땅히 배워야할 시

기 이지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안타까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

을 심어주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. 

귀국 근로자 청년 심방사역 

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프놈펜으로 돌아온 쵸이형제 가정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

한 김싸람 자매의 가정을 심방 했습니다. 물가 높은 프놈펜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

또 한국에서 받았던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. 귀국 

청년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또한 최근 귀

국한 지민형제와 썸얼 형제를 만났습니다. 이 청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자녀로 멋지게 살

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 


